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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다각

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 경제가 발전

함에 따라 일반 대중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이 보편화되며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두드

러지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출산에 대한 자율성 증대 또한 출산을 늦추는 

경향을 낳았다 (Bailey, 2006).1)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커리

어와 자기 계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로 인해 출산율 저하가 더

욱 심화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주거 공간의 협소화도 출산율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다. 특히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증가 역시 출산 결정을 미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ang et al., 2013).

중국은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차

원의 가족 계획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노동시장 참여 확

대를 이루었다. 초기 사회주의적 변혁과 계획 경제 체제의 도입은 농업 부

문에서 대규모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사회는 여

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진 시기를 맞았다. 그러나 1979년 시행된 가족

계획 정책은 도시 부부의 자녀 수를 1명으로, 농촌 부부의 자녀 수를 2명으

로 제한하며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Zhang and Jamil, 

2023). 가족계획 정책은 초기에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 통제 목표 

달성에 성공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화 및 성비 불균형과 같은 심각한 

인구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외동 자녀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커지

면서, 작은 가족 단위 형성은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러한 상황은 2015년 말 한 자녀 정책의 폐지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령화 

문제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王毅平, 2016). 

1) 여성 실업률의 변화는 가구 내 노동 분업과 책임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 및 여성의 

출산 의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Bail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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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의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계획경제 시기 동안 매우 높았

으나, 개혁 개방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计迎春, 郑真真, 2018). 

이는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와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내에서 성

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2) 따라서, 중국의 여성 노동

력 참여와 출산율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중국의 인구 정책은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

러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요구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노동시장 변화는 기존의 인구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 인식의 변화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앞으로의 인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 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새로운 도전 과제와 정책적 조정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변화는 여성의 고

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구의 가족 구성 결정에 변화를 일으켜 궁극적

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해 

노동 시장과 인구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출산율 결정요인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3장

에서는 연구 모형과 분석 방법을 설명하며, 제4장에서는 다중선형회귀모형

을 통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2) 여성은 성년이 되면서 노동력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근로 시

간을 줄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육아에 소요

되는 시간이 감소하면 노동력 참가율은 다시 증가하다가, 정점에 도달한 후 은퇴 연령

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중국 노동 시장에서는 이러한 M자형 노동력 

참여율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사회보장 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으로 취업 연령이 점차 늦춰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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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친 영향에 주목해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 간 상호작용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 예를 들어, Devaney (1983)는 미국의 출산율과 여성 노동력 참여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며,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여성 고용에 미친 영

향을 살펴보았다. Lehrer and Nerlove (1986)은 미국 여성의 고용과 출산

율 간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Macunovich (1996)는 여성의 상대적 소득과 시간 가치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고, Greenwood et al. (2005)

은 경제적 해방이 여성 고용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출산 결정에 대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obillon and Selod (2007)은 프랑스의 실업 결정 요인을 조사하고,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uwals et al. 

(2011)은 네덜란드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증가 추이를 분석하며 교육 수준

이 주요 원인임을 제시했다. McCrary and Royer (2011)는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Lee and Lee (2014)는 일본의 보육서

비스 가용성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육

서비스의 개선이 여성의 출산율 증가와 노동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ecker and Lewis (1973)은 가족 구성원의 시간 할당, 임금 수준, 출

산 비용을 고려하여 여성 고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의 시간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겪게 하며, 아이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입학하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았다. 

Blau and Duncan (1967)의 노동시장 분절론에 따르면, 주요 노동력인 

성인 남성은 고용주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항상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은 중간 노동력으로서 노동력과 비노동력 사이를 오간다고 설

명하였다. Angrist and Evans (1998)은 가족 구성원의 수 변화가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Bailey (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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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고, Stevenson and Wolfers (2007)는 결혼과 이혼이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가정의 안정성이 여성의 노동 공급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 노동력 참여와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Choudhry and Elhorst (2018)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경제 발

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Michael (1985)은 여성 

노동력 참여율의 증가가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

했다. Mishra and Smyth (2010)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 노

동력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 노동

력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연구한 Nazah et al. (2021)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출산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

재한다. Fernández and Fogli (2009)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결정하

는 데 있어 문화적 배경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Hochschild와 

Machung (2012)은 여성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

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Kleven et al. (2019)

은 덴마크 사례를 통해 가족 내 역할 분담이 여성의 고용과 출산 결정에 중

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제시하고 있다. Fang et al. (2010, 2013)은 여성 고용이 기혼 여성

의 자녀 수를 감소시켜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Zhang and Jamil (2023)은 중국의 출산 정책 변화가 여성의 고용 결정

과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Chen (2022)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 수준이 출산 

정책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蒙克 (2017)은 두 자녀 정

책 이후 가족 정책 변화가 고용과 출산 간 관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侯慧丽 (2017)는 도시화 과정에서 이동 인구의 출산 의도 차이를 조사하

며, 도시화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计迎春ㆍ郑真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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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성평등, 여성 고용, 가족 내 책임 분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王毅平 (2016)은 두 자

녀 정책 시행 이후 여성의 출산 행동 변화를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여성

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며, 노동 시장 변화와 출산율 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지역별 차이에 따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모형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ㆍ정책적 요인과 지역 효과를 통제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출산율
 

            식 (1) 

아래 첨자 i는 중국 지역을 나타내고, t는 연도를 나타낸다. 모형식에서 

종속변수인 출산율은 지역별 연간 출산율을 의미한다.  는 중국의 지역별 

경제적 특성과 인구 정책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여성 고용률, 1인당 GDP, 

자녀정책 변수를 포함한다. 1인당 소득은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경제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있어 중국 내 지역별 편

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역 정보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지역 간 차이

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화가 어려운 지역별 경제 구조, 사회ㆍ문화

적 특성 등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직할

시 더미변수는 해당 지역이 직할시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며, 자녀정책 변화

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

된 해에는 1, 폐지된 해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간 더미변수도 포함하였다. 는 각 연도에 

고유한 충격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별 시간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s)를 

나타내는 고정효과 벡터이다. 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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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데이터

여성 노동력 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중국의 4대 직할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와 4개 성 (광둥, 헤이룽장, 쓰촨, 티베트)을 포함하였다. 주요 변수인 출산

율, 여성 고용률, 1인당 GDP 등 모든 자료는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으로부터 수집하였다.3) 표본 기간과 지

역을 고려하여 각 변수를 연도별ㆍ지역별 단위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4)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단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설명(Variable Description)

변수명 설명

출산율 종속변수; 지역별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비율

여성고용률
지역별 연도별 여성 고용률; 15세에서 64세 여성 전체 인구수 대비 

15세에서 64세 여성 고용인구 수 비율

1인당GDP 지역의 총생산을 지역 인구 수로 나눈 값

직할시 더미변수; 직할시면 1, 그 외 지역은 0의 값

자녀정책 더미변수; 2016년 이전은 1, 2016년 이후는 0의 값

Covid19 더미변수; 2020년 이후는 1, 2020년 이전은 0의 값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국가통계국 인구 자료에는 일부 지역은 연도별 결측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는 중국 인구통계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행정구역 변경, 

등록 방식 차이, 유동인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선행연구는 중국의 인구자료 정확성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 Cai (2013)에 

따르면, 중국 2010년 인구조사 자료에서 누락(missed)되거나 잘못 분류(misclassified)

된 사례가 많고, 이러한 데이터의 분포와 존재 여부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 인구통계에는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특히 Jiang et al. (2015) 역시 연

령구조와 지역 통계의 일관성 부족을 강조하며, 총인구 규모, 출산율, 사망률 데이터는 

보고의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지역별 연령별 인구

자료가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4)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출산율을 산출할 때 통상 가

임기 여성(15–49세)을 기준으로 한다(Bongaarts, 1978; Preston et al., 2001). 

전체 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출산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 함께 고려되어 추

정치의 해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구통계 자료는 도시별 연령ㆍ성별 

자료가 전 기간에 걸쳐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감안하여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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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출산율의 기술통계

량을 살펴본 결과, 평균값은 9.6명, 최솟값은 3.5명, 최댓값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기간 동안 지역별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인구 1,000명

당 약 9~10명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솟값과 최댓값

의 차이가 12.5명으로 비교적 큰 폭을 보이고 있어, 지역 또는 시기별 출산

율의 변동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최솟값이 3.5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일

부 지역 또는 시기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음을 의미하며, 

반면 최댓값이 16명에 달한다는 점은 출산율 수준이 지역 간 또는 시기별

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정책적 개입이나 

경제ㆍ사회적 요인에 따라 출산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 고용률의 평균은 0.379, 최솟값은 0.313, 최댓값은 0.446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여성 고용률이 평균적으로 약 37.9% 수

준에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솟값과 최댓값 간의 격차가 큰 

점은 지역 및 시기별로 여성 고용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

다. 특히, 최댓값인 0.446은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비

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최솟값인 0.313은 여성의 

고용 기회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지역 또는 시기가 존재했음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역적ㆍ시기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기간 동안 1인당 GDP 평균값은 55,379위안, 최솟값은 12,923위

안, 최댓값은 187,526위안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GDP 수준이 전반

적으로 약 5만 위안대에 형성되어 있고,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약 17

만 위안에 달하는 점은 지역 간 경제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특히 최댓값이 187,526위안에 달한다는 점은 일부 대도시나 경제 

중심지에서 높은 소득 수준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반면 최솟값이 

12,923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도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큰 소득 격차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출산율 

및 여성 노동력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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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출산율 118 9.626 2.742 3.59 16

여성고용률 118 0.379 0.033 0.313 0.446

1인당GDP 118 55379.5 32842.85 12963 187526

직할시 118 0.517 0.502 0 1

자녀정책 118 0.610 0.490 0 1

Covid19 118 0.127 0.335 0 1

2. 실증분석결과

<표 3>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4

개 직할시와 헤이룽장, 광둥, 티베트, 쓰촨 4개 성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회귀모형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주요 관심변수인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여성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시기 더미변수를 포

함한 모형(2)와 모형(3)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모형(2)–(3)

에서 여성 고용률 변수의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정(+)의 부호로 유의하

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출

산율도 증가하며, 여성의 고용 상태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보여준다. 경제적 독립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

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가구의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정(+)의 부호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다. 직할시와 비직할시를 구분하여 회귀모

형을 분석한 결과, 두 지역 간 출산율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직할시에서는 여성 고용률의 계수가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1인당 GDP는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쳤

다. 반면 비직할시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쳤고, 1인당 GDP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비직할시 모형

에서 여성 고용률 계수의 절대값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

5) 세부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부표 1>)에 제시하였다.



86  리지아후이ㆍ선 주 연

로 한 회귀분석에서 여성 고용률 계수가 정(+)의 부호로 나타났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전체 분석에서 추정된 여성 고용률 계수는 주로 비직할시 

지역의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직할시와 비

직할시 지역 간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회귀계수 해석이 오도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1)과 모형(3)에서 1인당 GDP 변수의 계수는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영하

며,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수록 출산율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시화

와 사회경제적 가치관 변화는 가족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장에서

의 업무로 육아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개인적 경력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졌다. 특히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직할시에서는 이

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경력 개발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6)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직할시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직할시 변수의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값을 보인다. 이는 직할시 도시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

로 발전한 직할시의 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중국 지역 간 출산

율 수준에 뚜렷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자녀정책 변수에 대한 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정책은 일과 사회 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경향을 증가시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 자

녀 정책으로 인해 대가족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지

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이 다

르고,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다양한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가족과 개인의 실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자녀정책

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 폐지 홍보

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책 이해도와 수용도가 낮아

져 정책 시행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

6) 회귀모형 분석에서 직할시에서는 1인당 GDP의 계수가 음(-)으로 추정되어, 고소득

ㆍ도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의 <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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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변수의 계수값은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전후 중국의 출산율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

다. 지역별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기준으로 산출한 출산율은 코

로나 이전 9.98%에서 이후 7.19%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 이

후 중국 내 출산율 하락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중국 출산율 결정요인 회귀모형 분석 결과(2004-2021)

(China Fertility Rate: Regression Findings)

종속변수: 출산율

(1) (2) (3)

여성고용률 8.181 14.34*** 13.80***

(5.609) (5.212) (5.026)

1인당GDP -0.0000201*** -0.00000894 -0.0000141** 

(0.000007) (0.000006) (0.000007)

직할시 -1.132** -1.448*** -1.280***

(0.464) (0.446) (0.424)

자녀정책 -0.0216 -0.715

(0.671) (0.654)

Covid -2.934*** -3.213***

(0.778) (0.836)

Constant 8.240*** 5.812*** 6.690***

(2.189) (2.053) (2.113)

No. of 

observations
118 118 118

Adj.R² 0.0945 0.198 0.201

Note: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0, ** p<0.05, *** p<0.01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인 다중회귀모형에서 도출된 주요 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특정 모형식에 의해 좌우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해 강건성 검토(robustness check)를 시행하였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모형의 구조를 달리하였을 때 여성 고용률과 1인당 GDP 계수의 상대적 크

기, 부호, 유의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변수의 로그 변환을 

통해 이중로그모형(log–log model)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여,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가 모형 선택에 민감하지 않은지를 검증하였다. 

<표 4>는 모형 (1)-(3)에서 로그 변환된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관심변수인 여성 고용률 변수의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은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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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형모형 결과와 비교해 유의미한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1인당 

GDP 변수는 모형 (1)에서만 유의한 계수가 도출되어, 이 변수의 추정치가 

모형 구조에 상대적으로 민감함을 시사한다. 직할시 더미변수와 Covid 더미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의하게 나타나, 중국의 출산율이 지역적 이

질성과 코로나19 시기 효과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강건성 검토: 중국 출산율 결정요인 log-log 회귀모형 분석 결과(2004-2021)

(Log-Log Model: China Fertility Rate Check)

종속변수: log출산율

(1) (2) (3)

여성고용률 0.237 0.526** 0.521** 

(0.239) (0.217) (0.216)

1인당GDP -0.0828* -0.037 -0.060 

(0.050) (0.041) (0.046)

직할시 -0.0988** -0.120** -0.108** 

(0.050) (0.048) (0.044)

자녀정책 0.0447 -0.0497

(0.073) (0.068)

Covid -0.376*** -0.395***

(0.100) (0.105)

Constant 2.279*** 0.816 1.108

(0.844) (0.755) (0.823)

No. of 

observations
118 118 118

Adj.R² 0.0521 0.202 0.199

Note: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0, ** p<0.05, *** p<0.01

중국 인구통계 자료에 일정 수준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이러한 자료상의 불확실성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강건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도시화율과 대학졸업여성비율을 사회경제적 통

제변수로 추가하였으나, 지역별 자료의 부재로 중국 전체 자료를 활용해 분

석한 결과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출산 

7)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자립할수록 자녀 출산 시기와 희망자녀의 수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의사 결정권과 자율성을 갖게 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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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활비와 교육비용의 영향

을 회귀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역별ㆍ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를 수집한 뒤, 이를 인플레이션율로 변환

한 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8) 인

플레이션율 변수의 계수는 모두 양수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율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부

문 인플레이션율 변수의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음수

로 추정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 물가지수의 연

간 변화율로 측정한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2>에는 이러한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Ⅴ. 결   론

1. 요약

중국 지역별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출산 

정책과 여성의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직

할시 지역의 출산율이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낮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출

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출산율의 지역적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역 간 이질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8) 물가 수준의 상승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비 부담의 

간접적 지표로 전체 CPI를 활용하였으며, 교육비 부담을 대리하기 위해 교육 부문 

CPI 자료를 수집하였다. 추가 분석에서 사용한 전체 CPI 및 교육 부문 CPI는 전년도 

값을 100으로 기준화한 상대지수이다. 전체 CPI와 교육 부문 CPI의 원자료를 전년

도 대비 변화율로 변환하여 인플레이션율 변수로 사용하였다. 변환된 변수들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및 교육 부문 인플레이션율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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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

회 문제임을 의미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성 고용률, 1인당 GDP, 직할시 더미변수, 코로나 

더미변수, 인플레이션율 중에서 여성 고용률과 1인당 GDP 변수는 출산율

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출

산율이 낮으면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1인당 GDP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도구변수 활용, 시차 변수, 장기 패널 분석 등을 통해 추가 검증

이 필요함을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둔다.

또한, 여성의 고용 상태나 고용 안정성과 같은 고용의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력 개발

과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

날 수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더 높은 고용률과 경제적 독립

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 수준의 향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

할 인식 변화와 직결된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별 여성의 고등교육 관련 자

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로 남는다.

또한 연금 제도 및 고령화 관련 정책과 같은 변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

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 연령층의 노동 시장 이탈

로 인한 노동력 감소, 청년층의 돌봄 부담 증대 등이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과 경제 활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연구 결과 해

석 시 고려해야 할 제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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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가 출산율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는 

중국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산업별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은 

여성들이 직장 발전과 가족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필수적이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재정 악

화, 산업구조 변화 등 장기적인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고령화 대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와 노동시장 안정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고용과 출산율

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심층 연구는 중국의 인구 정책이 사회ㆍ경제 전반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중요

한 기여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출산권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용의 

질, 교육 수준, 고령화 정책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중

국 노동시장과 출산 행태의 구조적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확장된 분석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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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China's Fertility Determinants: 

A Focus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Jia Hui Li*․Joo Yeon Sun**

9)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China’s fertility rate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higher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rtility. 

Fertility rates in the four major municipalities—Beijing, Shanghai, 

Chongqing, and Tianjin—remain lower than in other regions. The 

results also highlight significant regional disparit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ailored population policies that consider local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ontex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clining fertility poses a critical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 

for China, requiring comprehensive policy interventions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interplay between female labor participation and fert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population dynamics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KRF Classification : B030903, B170000, E090409

Key Words : Chinese economy, Chinese population, fertility rat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egression analysis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Gyeonggi-do, 16890, Korea. 

e-mail: 2729056456@qq.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Gyeonggi-do, 16890, Korea. 

e-mail: jysun@dankook.ac.kr




